
 

 

◆ 교회소식 및 오타와 한인소식 
 

1. 2026년 교회표어: ”여호와여! 다시 새롭게 하소서!” (애 5:21) 

2. 31일(토) 12:30 pm, 1월 새소망 가족모임 - 정해림 집사님 가정 

3. 2026년 새해 달력이 필요하신 분은 목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4.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은혜 입은 교회 되길 기도해 주세요. 

    * 새 일을 행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가정/사역을 위해.. 

       - 조영상(일), 장석천(러), 서현석(카), 이영철(니)  

    *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와 가족들에게 치유/회복을 주시길...      

       - 권선아/지현 성도 어머니, 이경미 집사 어머니, 그외 

◆ 폐회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2. 참회와 감사의 기도 

1. 1월 예배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2026년 1월 25일 
오타와 새소망교회 주일예배 



 

 3. 교독문 24 번, ‘시편 46 편’ 낭독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God is our mighty fortress, always ready to help  
in times of trouble. And so, we won't be afraid!  

Let the earth tremble & the mountains tumble into the deepest sea. 
Let the ocean roar & foam,  

And its raging waves shake the mountains. 
A river and its streams bring joy to the city,  

which is the sacred home of God Most High. 
God is in that city, and it won't be shaken. He will help it at dawn. 

God brings wars to an end all over the world.  
He breaks the arrows, shatters the spears, and burns the shields.  

Our God says, "Calm down, and learn that I am God!  
All nations on earth will honor me." 
The LORD All-Powerful is with us.  

The God of Jacob is our fortress. (Amen) 
 

 9. 1월 성찬식 - 찬송 151장 ’만 왕의 왕 내 주께서’  

◆ 고린도전서 11장 23-29절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8. 오늘의 말씀 :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 요한복음 11장 38–44절 

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 John 11:38-44 (Cev) 
Jesus was still terribly upset. So he went to the tomb,  

which was a cave with a stone rolled against the entrance. 
Then he told the people to roll the stone away.  But Martha said, 
"Lord, you know that Lazarus has been dead four days, and there 

will be a bad smell." Jesus replied, "Didn't I tell you that  
if you had faith,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After the stone had been rolled aside, Jesus looked up toward 
heaven & prayed, "Father, I thank you for answering my prayer. 

I know that you always answer my prayers. But I said this,  
so that the people here would believe that you sent me." 

When Jesus had finished praying, he shouted,  
"Lazarus, come out!"  The man who had been dead came out. 
His hands and feet were wrapped with strips of burial cloth,  

& a cloth covered his face. Jesus then told the people,  
"Untie him and let him go."  (Amen) 

 

 4.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5. 찬양, ‘행복’ 

 

 6. 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7. 함께 기도 
 

1. 하나님께 은혜 입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 올 한해 새 일을 행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2. 화려하지 않고 가진 것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참 행복임을 생각하며, 감사/찬송하기를... 

3.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와 가족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4.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귀한 결단과 삶의 변화가 있기를... 

5. 그외 개인적인 기도... 

 

 

 

 


